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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지난해국내베스트셀링카보니

그랜저 11만3101대팔려

현대차싼타페도 10만대 클럽

내수판매량 10대중8대현대 기아차
기아차쏘울부스터

기아차더뉴카니발

현대기아차가국내자동차시장을독주하고있다. 현대기아

차의 내수쏠림현상이언제까지이어질지관심이다.

◇10대중8대가현대기아차=21일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따

르면지난해국내완성차업계의내수판매량155만2346대중현

대기아차는 모두 125만2800대가 팔렸다. 현대차는 전년도

(68만8939대)보다 4.7% 늘어난 72만1100대를 판매하면서 점

유율이44.2%에서46.5%로뛰었다.

기아차도 53만1700대를 판매하면서 전년도(52만1550대)보

다 판매량이 1.9% 늘었다. 점유율도 34.3%를 기록, 전년도

(33.4%)보다상승했다.현

대기아차의 점유율만 80.8%.

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

중 8대가현대기아차라는얘기다. 전년도까지 77.6%수준이던

현대기아차점유율은지난해80%대로올라섰다.

쌍용차가전년도(10만6677대)보다2.3%증가한10만9140대

를판매하면서7.0%의점유율로내수판매3위에올랐다.쌍용차

는렉스턴스포츠의판매호조로 15년만에최대실적을냈다.

◇베스트셀링카 10대가 현대기아차=지난해 국내 승용차

(SUV포함) 시장에서가장많이팔린 10개모델도현대기아차

가휩쓸었다. 국내 베스트셀링카 1~10위 판매량은 70만8068대

로, 전체승용차판매량(129만7937대)의절반수준인 54.6%에

달했다.

현대차에서는준대형세단인그렌저가11만3101대가팔려1위

에올랐다.특히그렌저하이브리드는유지비를아끼려는실속형

소비자들의관심을끌면서지난해만2만4568대가팔리며친환경

차판매1위에도올랐다.

중형 스포츠유틸리티(SUV) 싼타페

는 10만7202대가 팔려 2위를 차지했다. 싼타페는

지난해2월 4세대모델이출시된뒤 3~6월연속국내판매1위에

올랐고국내자동차시장에서SUV최초 10만대클럽 에가입했

다.

현대차는 이외 아반테(4위 7만5831대), 쏘나타(6위 6만5846

대), 코나(8위 5만468대)등도베스트셀링카 10위에포함시켰다.

나머지 베스트셀링카는기아차다.

기아차의카니발은지난해3월부분변경모델이출시된뒤판매

량이급증하면서베스트셀링카 3위(7만6362대)에 올랐다. 5위

는6만7200대가팔린기아의쏘렌토다.기아쏘렌토는지난해 5

월전모델에 8단자동변속기를장착한 2019년형 더마스터를

내놓은바있다.

경차의대표모델인기아차모닝(7위 5만9042대), K5(9위 4

만8502대), 완전변경모델로새롭게선보인K3(10위 4만4514

대) 등도베스트셀링카 10위에이름을올렸다.

현대기아차는올해에도오는 23일 쏘울부스터를비롯, 팰리

세이드,소형SUV(코드명SP2) 등다양한모델로국내시장점

유율을확대한다는전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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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츠 친환경차시장공략나섰다 올해전기차 더뉴EQC 등

플러그인하이브리드4종출시

메르세데스벤츠가내놓은순수전기차 더뉴EQC .벤츠는 더뉴EQC와최대4종의플러그인하

이브리드(PHEV)모델을내놓고국내친환경차시장공략에나선다.

<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공>

메르세데스 벤츠가 올해 국내 친환경차 시장

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.지난해단일브랜드

로는국내에서유일하게연간7만대판매기록을

세운데이어친환경차를주축으로국내자동차

시장공략을강화하겠다는계획이다.

21일메르세데스-벤츠코리아에따르면올해

순수전기차 더뉴EQC를비롯, 최대 4종의플

러그인하이브리드(PHEV)모델을내놓는다.

특히더뉴EQC출시와더불어미래모빌리티

(이동성) 구현에 필수적인 충전 서비스도 함께

도입한다는게벤츠측설명이다.

이른바통합형충전서비스 메르세데스미차

지 (Mercedes me charge) 다.

EQC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충전

네트워크를사용할수있는통합멤버십과맞춤

형충전솔루션을제공하는일대일컨설팅서비

스 EQ컨시어지 , 가장인접한공용충전소위

치와최단경로를안내하는커넥티드카서비스

애플리케이션(앱) 메르데세스미 ,EQ환경에

최적화한 차량 내 내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수

있다.

이외에도올해 9종의 신차와 6종의 부분변경

(페이스리프트) 모델을출시,국내수입차시장

1위를확고하게하겠다는전략이다.

더 뉴 A-클래스 세단과 프리미엄 SUV 더

뉴 GLE, 4도어 스포츠카 더 뉴 메르세데스-

AMGGT 4-도어쿠페 등전라인업에걸쳐 30

여개이상의새로운트림을추가로선보인다.

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성능

브랜드인AMG퍼포먼스센터와디지털전시장

을강화하는한편기존대비절반인30분만에정

비서비스를받을수있는 메르세데스-벤츠익

스프레스서비스도내놓기로했다.

벤츠코리아는올상반기350억원규모의부품

물류센터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한층 안정적

인부품공급이가능할것으로기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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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명절새차빌려타고고향가볼까

현대 기아 쌍용차등무료대여행사

국내완성차업계가설을맞아고향을찾는귀성객

들에게차량을무료로빌려준다. 설명절에새차를

빌려타고고향가는기회다.

현대차는당첨고객250명을선정,귀성차량을무

료로 대여해주는 설 명절 7박 8일 렌털 시승 이벤

트를진행중이다.오는 23일까지신청을받는다.

선정되면오는 2월1일부터8일까지 7박 8일간아

반떼, i30, 벨로스터,쏘나타,그랜저, 코나,투싼,싼

타페등 250대의차량의시승기회를얻게된다.

쌍용차도오는 27일까지신청을받아티볼리아머

(20대)와G4렉스턴(10대), 렉스턴스포츠(10대),

렉스턴스포츠칸(10대) 등 50명에게 7일간(2월 1

일~7일) 시승기회를준다. 시승단에게는주유상품

권(3만원)도준다.기아차도220대의차량을공짜로

빌려준다.

기아차는전국지점및드라이빙센터에서THEK

9 70대,쏘울부스터50대, K3 GT 50대,스팅어 20

대, 모하비 15대,카니발15대등 220대의차량을설

귀향차량으로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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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1억넘는수입차 2만6314대팔려…전체 10%돌파

지난해판매된 1억이상고가수입차가전체수입

차판매량의 10%를넘어섰다.

국내수입차판매량이26만대를넘어서며 역대최

다를기록한가운데 1억원이상수입차판매도 사

상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. 21일 한국수입자동차협

회에따르면지난해 1억원을넘는수입차신규등록

대수는 2만6314대로전년보다 10.5%늘어났다.

전체수입차신규등록대수가26만705대로전년도

같은기간(23만3088대)에비해 11.8%증가한것과

비슷한수치다.

지난해국내수입차시장에서단일브랜드로는유

일하게연간 7만대판매를달성한메르세데스벤츠

가 1억이넘는차 9828대를팔아가장많았다.

대규모리콜사태를겪은 BMW가 7197대로 2위

에올랐고랜드로버(3098대), 포르쉐(2829대), 마

세라티(1660대) 등의 순으로 1억원 넘는 차량이

1000대 넘게 팔렸다. 이외 렉서스(687대), 재규어

(279대), 캐딜락(221대), 벤틀리(215대), 롤스로

이스(123대) 등도100대넘게팔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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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랜저판매량 1위…현대 기아차 톱10 휩쓸어

현대차그랜저


